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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나도 해양사고 심판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오는 11월 18일 ‘제17회 대학생 해양

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6개팀

58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펼쳤는데, 그 중 ‘석유제품운반선

대진 하이머호 천사대교1주탑(PY2) 교각 충돌사건’의 모의심판을 진행한

목포해양대학교 새너울팀(지도교수 김득봉)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심판관,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변론인 등의 역할을 맡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1명 이내로 팀을 구성한 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을 통해 참가신청서,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6팀 이상이 참가를 신청할 경우 8월 19일(금)까지 신청팀의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를 서면으로 평가한 뒤,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말경에는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당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 전까지 멘토링을 실시한다.

참가팀은 발표주제로 가상의 해양사고* 사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40분간 해당 사고에 대한 모의심판을 진행하면 된다. 모의심판 절차는 조사관의

최초진술을 시작으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실제 심판과 같다.

* 충돌, 좌초, 전복, 침몰, 멸실, 유기, 화재, 폭발, 침몰, 손상, 인명사상, 해양오염 등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각 팀의 모의심판에 대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

심판진행, 참여도를 평가한 뒤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최우수팀(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팀(2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

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팀(3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

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모의심판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의견들이 기대된다.”라며, “이번 대회가 국민들의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생

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해사법 관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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